
- 로고화면 

 

S#1 

화창한 날씨 보여주는 화면, 집 or 건물 바깥 화면, 흔들리는 나뭇가지 등 

나레이션: ‘사건 사고는 언제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벌어지죠. 한가로운 주말, 평화로운 분위기. 

쇼핑몰을 운영하던 청년 피터는 갑자기 의문의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S#2 

쇼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아빠, 엄마, 피터. 과장되게 웃으며 즐거워한다. 

잠시 후 쇼파에서 일어나는 피터. 

엄마: “어디 가니 피터?” 

피터: “확인할게 좀 있어서요. 신경쓰지 마세요.” 

방 문을 열고 들어가는 피터. 

 

S#3 

과일이 든 접시를 들고 방 문을 두드리는 엄마와 아빠. 

엄마: “피터. 엄마아빠 들어간다~” 

[인터뷰] 엄마: “노크는 사춘기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예의에요. 부모를 맞을 준비를 해야하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간 엄마아빠는 방 바닥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는 피터를 발견한다. 

아빠: “오 피터!” 

[인터뷰] 아빠: “오우 저는 너무나 놀랐어요. 피터는 무식하지만 쓰러진 적 한 번 없는 튼튼한 아

이였기 때문이죠.” 

엄마: “지져스! 피터 무슨일이니!” 

노트북 화면에는 쇼핑몰 매출이 엄청나게 떨어진 것이 나타난 그래프가 떠있다. 

엄마: “여보 얼른 119를 불러요” 

119에 전화하는 아빠. 



 

S#4 

소방차 나오는 화면. 

상황실에서 전화를 받는 구급대원. 

구급대원: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테이프 돌아가는 화면. 

아빠 나레이션: ‘저희 아들 피터가 갑자기 거품을 물고 쓰러졌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S#5 

집으로 황급히 들어서는 구급대원. 

구급대원 나레이션: ‘저는 우선 피터가 쓰러진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구급상자에서 돋보기를 꺼내는 구급대원. 돋보기를 대고 피터의 눈과 입, 귀 등 곳곳을 살펴본다. 

돋보기를 내려놓고 주변을 살피는 구급대원. 노트북을 발견한다. 

구급대원: “오우 설마 이거 때문인가?” 

피터의 몸을 흔들며 물어보는 구급대원 

구급대원: “피터! 피터! 너 혹시 쓰러진 이유가 저 쇼핑몰 때문이니?” 

눈을 감은채 고개를 끄덕이는 피터. 

[인터뷰] 구급대원: “놀랍게도 피터가 쓰러진 이유는 쇼핑몰 때문이었어요. 정말 누가 봐도 음… ‘떡

락’이었죠” 

엄마를 보고 다급히 상황을 설명하는 구급대원.  

구급대원: “어머님, 이 쇼핑몰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림판으로 그린 디자인에 메모장으로 만든 상

세페이지라니. 맙소사! 이건 뭐랄까… 머리털 나고 처음 보는 쇼핑몰이에요.” 

[인터뷰] 피터: “저는 솔직히 제 쇼핑몰이 잘될 줄 알았어요. 누가 봐도 사고싶게 생기지 않았나

요?” 

피터는 노트북을 들어 쇼핑몰 화면을 보여준다. (‘싸장님이 미쳤어요!’ 문구와 함께 발로 그린듯한 

디자인과 보노보노로 가득한 사이트) 

CPR과 인공호흡 등을 시도하는 구급대원. 



구급대원 나레이션: ‘피터는 좀처럼 일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

기로 했죠.’ 

구급상자에서 샵바이 쇼핑몰 창업 매뉴얼을 꺼내는 구급대원. 

구급대원: “모두 제가 시키는대로 하세요. 샵바이로 누구보다 쉽게 쇼핑몰을 바꿀겁니다.” 

엄마와 아빠를 가리키는 구급대원. 

구급대원: “어머님은 샵바이 회원가입 해주시고, 아버님은 빨리 상품을 등록해주세요!” 

엄마는 휴대폰으로 회원가입을 하고 아빠는 상품 사진을 찍는다. 

피터의 몸을 흔드는 구급대원. 

구급대원” “피터! 피터! 일어나봐! 너의 쇼핑몰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 

피터는 일어나서 노트북으로 쇼핑몰을 확인한다.  

피터: “맙소사.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거죠? 이건 제 쇼핑몰이 아니에요!” 

[인터뷰] 피터: “그건 마치 제 것이 아닌 것 같았어요. 믿을 수가 없었죠!” 

피터의 등을 두드리며 격려하는 구급대원. 

구급대원: “이걸 봐 피터. 너의 쇼핑몰은 빠르고, 쉽고, 똑똑하고, 트렌디한 샵바이를 통해 새로 태

어났어. 이제 마음을 놓아도 된단다.” 

 

S#6 

양 손으로 전화를 받으며 발로 마우스를 움직이는 피터. (쇼핑몰이 승승장구하자 바빠진 것을 표

현). 아빠는 방 한켠에서 상품 사진을 찍고 있다.  

나레이션: ‘피터의 쇼핑몰은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매출은 나날이 증가했고 SNS에서 이름을 날

리기 시작했죠. 모든게 샵바이 덕분이었습니다.’ 

[인터뷰] 피터: “샵바이가 없었더라면 전 다시 일어나지 못했을거에요. 생명의 은인이죠.” 

행복하게 웃으며 노트북 앞에 모여있는 엄마, 아빠, 피터. 식탁에서 과일을 먹으며 짠하는 구급대

원과 가족.  

 

장소 조건: 쇼파, TV, 거실, 방, 접시, 의자, 상황실같이 보일 수 있는 방(?), 식탁, 잔 

준비물: 엄마 가발, 아빠 가발, 피터 가발, 과일, 거품 낼 수 무언가, 휴대폰, 구급상자, 노트북, 음



료수, 상품으로 쓰일만한 무언가.  


